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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련·김효진 "서경석, 이성으로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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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코미디언 조혜련과 김효진이 14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과거 서경석을 짝

사랑했다고 밝혔다. (사진=SBS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코미디언 조혜련과 김효진이 과거 서경석을 짝사랑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코미디언 조혜련, 김효진, 김지선, 배우 정가은이 게스트로 출

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조혜련과 김효진은 과거 MBC 코미디 프로그램 '오늘은 좋은 날'에서 만난 서경석을 동시에 좋아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조혜련은 당시 출연했던 '울 엄마' 코너를 회상하며 "저는 경석이 엄마, 김효진은 여자 친구로 나왔다. 그때는 저도 결혼을 안

했고, (서경석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임원희가 "진짜 이성으로 좋아한 거냐"고 묻자 조혜련과 김효진은 "이성으로 좋아했다. 공개적으로 몇 번 얘기했

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서경석을 좋아한 이유도 공개했다.

조혜련은 "우리가 외모를 좋아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웃음을 샀다. 그러자 김효진이 우린 지적 허영심들이 있으니까. 일단 (서

경석이 서울대 나온) 고학력 아니냐"며 거들었다.



김효진은 "당시 서경석이 대진운이 참 좋았다. MBC 코미디언실에 함께 활동한 분들이 박명수, 김현철 이런 분들이었다"며 "당

시에는 서경석이 뭔가 돋보이고 점잖고 젠틀했다. 참 멋져 보였다"고 털어놨다.

조혜련은 "그 당시에 서경석한데 좋아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대신 서경석의 절친 이윤석한데 전달을 좀 해달라고 말을 했

는데 전하지 않았다. 이윤석이 자체적으로 편집을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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